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두 수고한다. SS 숫자도 많은데 관리하느라 수고 많았다. 수시로

주님이 너희들에게 가신단다. 늘 돕고 있으니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하고,

어려운 것 물어보라고 하신다.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넣어주어 기본을

잡아주어라. 재림에 대해 묻는 자는 그같이 대답하게 하고, 선생이 처음

부터 가르친 교리니까 예수님을 맞는 자는 항상 신부요, 자녀들이라고

가르쳐주어라.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재림에만 신경 써서

이단소리를 들은 것이다. 같은 말씀이지만 방법을 달리 하여 가르치면

이단 소리 안 듣고 훨씬 전도 많이 할 수 있다.

교리는 이와 같이 신경 쓰고, 선생만 중심하지 말게 해. 나 중심하면

나에게 화살이 다 날아와요. 신부가 남편이 되면 안 되잖아. 주님이 남

편, 나는 신부, 맞는 자들은 자녀 아니면 신부야. 선생은 주님이 영으로

오심을 알고 맞은 자로서 하나의 중심인물로 가르치면 돼.

깊이 가르칠 것 없이 타락, 부활, 지상천국, 삼분설 이런 것을 집중으

로 가르치고, 회개와 가인성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전도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해야 된다. 그래야 2만 명으로 쉽게 올라간

다. 알겠어요?

해외 있다가 10년 만에 와보니 초점이 많이 돌아가서 교정해주는 것

이다. 알겠지요? 예수님을 중심하여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니 선생을 쓰

고 일하고, 또 여러분들을 손발 삼아 행한다.

선생도 영으로 역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해주니 지도자

들은 잘 듣고,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생명들을 잘 코치

해줘야 된다. 알겠지요?

인재들을 잘 빼내어 길러주고, 각 교회에서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

록 해줘요. 고등학교 때 인재들 다 뽑아놓고, 관심을 가지고 길러야 해



요. 크면 목사 되고, 지도자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희망을 넣어줘야 해

요.

집에서 부모들 핍박 조심하라고 교육해줘요. 중고등부를 다루는 지도

자들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의 심리도 잘 알아야 돼요. 각 교회

에서 지도하는 자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공부로도 받지 않겠어요?

모두 선생이 안부 전한다고 SS들에게 각각 말해줘요. 안녕～

2008년 9월 3일 선생.


